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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동부 장관 공개토론회 제안 기자회견





�





���������2023년도 춘계 체육문화행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 하오니 취지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추진계획


○ 대상 : 전체 임직원(계약직 포함)





○ 시행기간 : 2023.04.03(월) ~ 04.28(금)


  -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 시행 금지





○ 예산지원 : 5만원/1인 (체육행사비)


 ※개인사유에 의한 불참인원 대상 집행 금지 및 물품구매 불가





 ○ 운영방식 :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한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 과격한 스포츠활동, 고위험시설 출입, 음주 등 �자제�- 영화관람, 음식문화 체험 등 문화행사 병행 가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청년들을 정치 도구화 한다며 정부를 규탄하고, 이정식 장관과의 공개 면담을 제안했다.��양대노총은 “공개토론회에는 양대노총 청년노동자뿐 만 아니라 공개 면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정식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얘기를 비공개 면담이 아닌, 열린 공간 에서 제대로 듣고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김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선임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울부짖으며 양대노총을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낙인 찍고, MZ라고 불리는 청년세대를 앞세워 세대 간 갈라치기로 노동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정부는 더 이상 노동개악 추진 도구로 청년노동자를 도구로 삼지 말고, 개편안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양대노총 및 청년단체들과 소통하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3월 15일 민주노총 청년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을 만나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습 피켓팅을 진행한 바 있다. 








2023년 춘계 체육문화행사 시행안내�시행기간 : 2023.4.3(월) 부터 4.28(금)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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